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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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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가 임상간호 현장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하는 정신전문병원과 
정신의학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최종 13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2.32±0.49점, 폭력경험 평균은 2.83±0.83점, 이직
의도 평균은 2.86±0.98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
에서 일반적 특성인 결혼과 정신과 경력을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32, p<.001),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13.0%였다.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의 하위영역을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98,
p<.001), 전체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18.0%로 증가하였다. 결혼(β=.22, p=.014), 정신과 경력(β=.23, p=.016), 그리
고 간호행정력 부족(β=.24, p=.012)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행정부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experience of 
violence on the turnover intentions of psychiatric nurses to facilitate effective workforce management. 
The participants were 139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with psychiatric
departments in G and J Provinces.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021 to March 2022. The average scores
were 2.32±0.49 for job stress, 2.83±0.83 for experience of violence, and 2.86±0.98 for turnover 
intention.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s as determin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marital status and psychiatric career length (F=11.32, p<.001), which contributed 13.0% to 
the model's adjusted R2 value. Inclusions of sub-dimensions of job stress and experience of violence 
increased the adjusted R2 value to 18.0% (F=3.98, p<.001). Marital status (β=.22, p=.014), psychiatric 
career (β=.23, p=.016), and lack of nursing administrative support (β=.24, p=.012) significantly predicted 
turnover inten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port from the nursing 
administrator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s of psychiatric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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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과 병동은 환자의 병식 결여와 이상행동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놓여 있다[1]. 정신병동의 이러한 상황은 의
료진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직과 인력부족으로 이어진다[2]. 

직무스트레스는 맡은 업무로 심한 불안과 갈등, 압박
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인 부정적 반응을 말
한다[3,4].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5]. 특히 정신
병동은 간호인력의 부족과 환자와의 갈등이 또 다른 스
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1,2]. 간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는 응급상황과 같은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환자의 
이상증상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역시 직무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고 이직의 원인이 된다[6]. 이는 다른 간
호 영역과 차별화된 직무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폭력경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
라도 여전히 많은 간호사가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다
[7,8]. 최근 20년간 정신과 의료진의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80%가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9]. 폭
력에 노출되었던 간호사는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에 
대한 몰입 저하와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10]. 
결국 간호사는 소진이나 업무 실수가 증가하여 간호의 
질의 저하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대부분의 이직은 직무스트레스가 쌓일 때, 근무 중 
부정적 경험이 반복될 때, 욕구가 좌절될 때 발생한다
[12]. 간호사 역시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직무만족도와 자존감이 저하될 
때 이직의도가 증가하게 된다[13]. 간호사의 이직은 남
아있는 동료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 휴일 감소, 시간 외 
근무 등을 유발해서 다시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14].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의 이직이 간
호사 관리와 간호 행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
다[15,16].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가 정신과
에 근무하며 겪는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정신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이직률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이직의도의 정
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이직의도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

다. 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투입변수는 14개, 유
의수준 .05, 검정력 .08, 중간 효과크기 .15로 산출한 결
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13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탈락
률을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가 
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자 11부를 제외한 최
종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Bai [17]가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정신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Ju [6]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3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배정이 개발자에게 동의받고 요인분석을 하여 총 
29문항을 사용하였고, 5개의 하위요인은 갈등 및 불공
정, 위협적 상황, 전문성 결여, 열악한 환경, 간호행정력 
부족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4점 척도로 ‘전혀 느끼
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다.’ 4점으로 구성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Ju [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 하위요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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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b Stress, Violence Experience, Turnover 
Intention                            (N=139)

Characteristics Min Max M±SD

Job stress 1.21 3.79 2.32±0.52
 Conflict and injustice 1.00 4.00 2.27±0.64

 Threatening situation 1.29 4.00 2.65±0.66
 Lack of expertise 1.00 4.00 2.14±0.56

 Poor environment 1.00 4.00 2.23±0.67
 Lack of nursing 
administration skills 1.00 4.00 2.31±0.62

Violence experience 1.00 4.94 2.83±0.83
 Verbal violence 1.00 5.00 3.50±1.06

 Physical threat 1.00 5.00 3.24±0.97
 Physical violence 1.00 4.86 2.16±0.83

Turnover intention 1.00 5.00 2.86±0.98

뢰도는 .71~.91이었다. 

2.3.2 폭력경험
폭력경험은 Erickson 등[18]과 Ferandes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Yun [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이며 3개의 하위요인으
로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이며, 본 도구
는 5점 척도로 ‘없음’ 1점에서 ‘자주 있음’ 5점으로 구성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Yun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 하
위요인에서 .79~.9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 하위요인에서 .90~.92였다.

2.3.3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Lawler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Park 

[21]이 간호사의 이직의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1]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 α는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1였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다. 

본 연구자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하는 정신전문병원 6
곳과 종합병원 내 정신의학과가 있는 1곳에 있는 병원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구자가 각 기
관을 방문하여 부서장과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는 약 1주일 후 회수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이

직의도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
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폭력
경험, 이직의도는 t-test,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이직의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708 

-202007-SB-036)을 받고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자는 해당 기관에 전화상 동의를 받고 방문해서 연구 대
상자를 직접 만나 서면동의를 받았다. 윤리적 보호를 위
해 대상자에게 설문지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개
인의 비밀을 보장할 것과 설문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 시 
언제든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개인적인 정
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익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의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겼고 회
수한 다음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이직의도의 
   정도

직무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32±0.52점,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은 위협적인 상황 2.65±0.66점이
고, 가장 낮은 평균은 전문성 결여 2.14±0.56점으로 나
타났다. 폭력경험 전체 평균은 2.83±0.83점, 하위요인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50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violence experience on turnover intention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8 9 10

Turnover
intention

.10
(.227)

.08
(.381)

.15
(.071)

.16
(.057)

.24**
(.004)

.15
(.084)

.18*
(.035)

.14
(.107)

.15
(.086)

.17*
(.043)

＊＊: P<.01, ＊: P<.05 
1.Conflict and injustice, 2.Threatening situation, 3.Lack of expertise, 4.Poor environment, 5.Lack of nursing administration skills. 6.Job 
stress(total), 7.Verbal violence, 8.Physical threat, 9.Physical violence, 10. Violence experience(total) 

Table 2. Differences in Turnover Inten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E t or F (p)
Scheff’e

Sex
Male 43(30.9) 3.17±0.82 2.55

(.012)Female 96(69.1) 2.72±1.01

Age (year)

<30a 37(26.6) 3.17±0.89
7.39

d<a,b,c
(<.001)

30-39b 48(34.5) 2.97±0.88
40-49c 27(19.4) 2.95±0.93

≥50d 27(19.4) 2.14±1.00

Marital status
Unmarried 61(43.9) 3.21±0.91 0.75

(<.001)Married 78(56.1) 2.59±0.94

Total clinical career (year)

＜5a 42(30.2) 3.15±0.95
4.44
d<a

(.005)

5∼<10b 38(27.3) 2.95±0.83
10∼20c 30(21.6) 2.84±0.97

≥20d 29(20.9) 2.34±1.03

Psychiatry career (year)

＜5a 60(43.2) 3.03±0.89
5.93
d<a,b
(<.001)

5∼<10b 31(22.3) 3.17±0.83
10∼20c 26(18.7) 2.67±1.05

≥20d 22(15.8) 2.19±0.99

Position
Staff nurse 109(78.4) 2.93±0.94 1.71

(.089)≥Charge nurse 30(21.6) 2.59±1.08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Yes 126(90.6) 2.81±0.99 -1.83

(.070)No 13(9.4) 3.33±0.75

Psychiatry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10(7.2) 1.80±0.96
10.50
a<c,d

(<.001)

Satisfiedb 58(41.7) 2.60±0.99
Averagec 65(46.8) 3.19±0.78

dissatisfiedd 6(4.3) 3.54±0.86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은 언어적 폭력 3.50±1.06점이고, 
가장 낮은 평균은 신체적 폭력 2.16±0.83점으로 나타났
다. 이직의도의 평균은 2.86±0.98점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이직의도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55, p=.012), 연령은 50세 미
만이 50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39, p<.001). 
결혼상태는 미혼이 기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0.75, 
p<.001). 총 임상 경력은 5년 미만이 20년 이상보다(F=4.44, 

p=.005), 정신과 경력은 10년 미만이 20년 이상보다
(F=5.93, p<.001)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과 
업무 만족도는 보통과 불만족이 매우 만족보다 이직의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F=10.50, p<.001)<Table 2>.

3.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이직의도는 간호행정력 부족(r=.24, p=.004), 언어적 
폭력(r=.18, p=.035), 전체 폭력경험(r=.17, p=.043)과 
양의 상관관계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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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N=139)

Characteristics　
Step 1 Step 2

B β 　p B β 　p
General

characteristics
Constant 3.326 　 .000 1.970 　 .000

Marital status (Married) -.415 -.212 .019 -.435 -.222 .014
Psychiatry Career -.002 -.230 .011 -.002 -.231 .016

Job 
stress 

Conflict and injustice -.178 -.116 .368
Threatening situation .023 .016 .896

Lack of expertise .132 .075 .531
Poor environment .148 .102 .375

Lack of nursing administration skills .369 .235 .012
Violence 

experience
Verbal violence .172 .187 .212

Physical threat -.081 -.080 .628
Physical violence -.045 -.038 .722

R2(R2 adj) .14(.13) .24(.18)
F ( p ) 11.32(<.001) 3.98(<.001)

3.4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8,13]를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 정신과 경력 
그리고 독립변수의 하위영역을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6658로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으며, 분산팽창계수(Varience Inflation Factor, 
VIF)가 1.326∼2.765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결혼과 
정신과 경력을 투입했을 때, 형성된 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F=11.32, p<.001),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13.0%였다.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의 하위영역을 추
가한 결과, 수정된 R2는 18.0%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결혼(β=.22, p=.014), 정신병원 경력(β=.23, p=.016),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간호행정력 부족(β=.24, 
p=.012)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여 정신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미
혼인 경우, 총 임상경력이나 정신과 경력이 적을수록 그
리고 정신과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선
행연구[13,22]에서 나이가 많거나 기혼일 경우에는 업무
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안정적인 면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직의 의도가 낮다고 하였다. 반면 연령이 낮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동료들과의 친밀도도 약하고 근무
지에서의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결국엔 
이직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13]고 하여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전체 직무스트레스 점수와는 
상관이 없었고 전체 폭력경험 점수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폭력 중에서는 언어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정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3]에서도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는 80% 이상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9,22]. 이러한 폭
력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23,24], 이직의
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
과 결혼상태, 정신과 경력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간호행정력의 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
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 정신과 경력
은 선행연구[8,13]와도 같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인 간호부의 행정력 부족이 유의하게 이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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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으로 남성
의 비율이 비교적 30.9%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도 이직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t=2.55, p=.012)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간호부의 행정력 부족에 대
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6,25]. 정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25]에서 남자 간호사
가 간호부서의 무능이나 발전이 없을 때 행정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 간호사의 
경우 조직적 지원이 부족할 때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이
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6].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
합했을 때, 남자 간호사의 경우 직업의 안정성과 복지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이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병동의 경우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5% 이하[11,27],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
사의 비율이 약 31%였고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6]에서도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17.1% 이상으로, 
정신과에는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일반 병동보다 4~6배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간호관리자가 조직문화, 관
리구조, 의사와의 갈등 해소, 후생복지 등의 개선이 간호
사의 조직 몰입과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이 된다[27]. 
따라서 정신병동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간호관리자의 역할과 강력한 간호부서의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양의 상관관계
는 나타났지만,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13]와는 차이점을 보였다. 
Ha와 Kim [13]의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일반적인 특
성이 폭력이나 소진보다도 이직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고, 폭력과 관련해서는 환자 폭력행동 예측, 폭력 경
험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밝혔다. 폭력경
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남성의 비율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나 Ha와 Kim 
[13]의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비율을 나타내지 않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행정력의 결여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 경험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남자 간
호사의 비율이 30% 이상 높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에 한정된 지역의 정신간
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대상 

지역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간호부서의 행정력 부족이 이직의도의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행연구[6,25]에서도 남
성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간호행정력의 부
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추후 
성별에 따른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정신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간호행정부
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병동 내 폭력 노출에 대
한 대책마련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을 제언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이직의도에는 결혼상태, 정
신과 경력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간호행정
력의 결여로 나타났고 폭력경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최
근 정신병동에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
큼 간호부서의 강력한 관리조직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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